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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美) 관세조치 주요국 대응현황 
긴급점검 회의

-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 미·멕·캐·중·일 상무관 및 코트라 무역관 긴급 소집
- 현지 진출기업 ‘헬프데스크’ 등 애로해소 지원체계 즉각 가동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 2.5일(수) 오전 8시 

30분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캐나다·멕시코·중국 관세 

조치에 대응하여, 주요국 상무관 및 KOTRA 무역관이 참여하는 긴급 화상 

점검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날 회의에는 미국·캐나다·멕시코·중국·일본 

등 5개국 상무관 및 무역관장이 참석하였다.(붙임 개요)

  금일 회의는 트럼프 행정부의 캐나다·멕시코·중국 관세조치 발표 및 

캐·멕 유예, 여타 국가 및 품목으로의 확대 가능성 등 미국발 관세조치 

불확실성에 대응하여 우리 진출기업 현황을 점검하고, 정부 차원의 지원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정 본부장은 “캐나다·멕시코 관세조치 유예에도 불구, 향후 부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바, 통상당국은 긴장감을 놓치지 않고, 현지 공관을 통해 

관련 동향을 24시간 모니터링하고, 코트라 무역관에 우리 진출기업 애로

지원을 위한 ‘헬프데스크’를 즉시 가동할 것”이라 밝혔다.

  아울러, “비상한 시국인 만큼, 상무관과 코트라가 혼연일체가 되어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진출기업 지원 방안을 적극 강구해 줄 것”을 주문하고, 

“정부도 글로벌 관세조치 확산에 대비하여 비상수출대책 및 유턴기업 지원

대책 마련 등 가용한 정책수단을 총동원하겠다”고 강조하였다. 참석한 상무관

들과 코트라 무역관장들도 주재국 정부 및 진출기업 대응현황과 업계 건의

사항을 공유하고, 철저한 현지 대응체계를 구축하기로 하였다. 

 향후 산업부는 유럽연합(EU) 등 여타 주요국까지 포함하여 관세조치 관련 

현지 대응 점검회의를 추가로 개최하고, 유사입장국들과 대응방안 논의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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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참고  미 관세조치 점검 상무관회의 개요

□ 회의 개요

 ㅇ 일시 및 장소 : 2.5(수), 08:30～09:30 / 대한상의 8층 산기평 6평가장

 ㅇ 참석  

  - (정부)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 박종원 통상차관보, 장성길 통상정책 
국장, 김영만 통상정책총괄과장, 안홍상 미주통상과장, 박현종 
동북아통상과장, 안응수 중남미대양주통상팀장

  - (상무관) 김성열 미국 상무관, 김동환 캐나다 상무관, 이진우 멕시코 
상무관, 박대규 중국 상무관, 서가람 일본 상무관

  - (코트라) 강상엽 미국 무역관장, 이종윤 캐나다 무역관장, 김지엽 
멕시코 본부장, 황재원 중국 본부장, 박용민 일본 본부장, 
허진원 해외투자국내복귀지원실장

□ 세부 내용(안)  (※ 언론공개 범위 : 본부장 모두발언)

시 간 주 요 내 용 비 고

08:30~08:33 (3분) • 모두발언 본부장

08:33~09:13 (40분) • 美 관세조치 관련 동향 및 시사점 상무관

09:13~9:28 (15분)
• 해외무역관 헬프데스크 운영방안 

및 기업 건의·애로 사항
코트라 본부 및 무역관

09:28~09:30 (2분) • 마무리 발언 본부장


